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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당국이 “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
반출 허용을 요청했다”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 

< 보도 내용 (국민일보, 7.17) >

◈ 통상당국 “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”

ㅇ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한미 관세협상의 시작을 위해, 비공개 관계부처
회의에서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

□ 최근 한·미간 통상회의(7.5) 이후,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

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.

 ㅇ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, 통상추진 

위원회,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

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

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,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

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

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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